
늦게 부친 카드 

 

때늦은 성탄카드와 연하장은 보내는 것이 나을까요, 안 보내는 것이 나을까요? 얼마 전에 버지니

아의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소포를 받았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잘 손질된 은행 몇 꾸러미와 선

물, 그리고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새해 인사가 늦어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하여 저와 

아내를 염려하는 글로 빼곡히 채워져 있더군요. 잘 받았다는 인사를 드렸더니, "카드를 써 놓고도 

부치지를 못했어요---" 바빴던 사연을 애써 설명합니다. 집 앞에 있었던 은행 나무를 잘라냈기 때

문에 마지막 은행이라는 말씀과 함께요. 전하지 않아도 될 카드를 선물과 함께 두 번씩이나 적으

셨으면서도 미안해하시는 모습에 새해인사도 전하지 못한 제가 오히려 죄송하고 부끄럽더군요. 

일찌감치 카드를 보내셨던 메릴랜드의 어느 권사님은 답장이 없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권사님들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은 우리 헤브론 성도님들께도 같은 

마음입니다. 연말과 연초에 카드와 선물을 통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

다. 그런데 올해는 문자 그대로 단 한 분께도 카드를 보내 드리지 못했습니다. 가족들과 교역자들

을 포함해서요. 실은 11월 말에 성탄카드를 구입하고 주소라벨까지 인쇄해 두었는데 결국 한 통

도 쓰질 못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야 포기하고 책상 한 켠에 쌓아두었던 카드박스와 라

벨을 치웠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부담도 치운 것은 아닙니다. 편한 방법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번 기회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카드와 선물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

고 많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2019년 성탄절에는 묵은 카드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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